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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날    짜 2021. 02. 24. (총 1 쪽) 

논 평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시범사업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입법 책임 외면하는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인권이 담보된 존엄한 돌봄과 노동 

실현해야  

 

1.​ 내일(2/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대부분 민간시설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되어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미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 논의를 미루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이 부재한 탓에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1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권이 담보된 존엄한 돌봄과 노동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회는 돌봄이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 민간 시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늦출 수 없다.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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